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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황제식 경영 벗어나고 있다!
구조조정본부 해제 후 독립기업 연계 … 삼성-한화도 지각변동 예상

SK그룹이 그룹체제 유지의 핵심조직인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키로 함에 따라 이른바 황제식 경영으로 대변되

던 국내 재벌그룹 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SK그룹은 <기업구조 개혁방안>을 통해 구조조정본부을 해체하는 대신 각 계열사별로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체제를 가속화하고 앞으로 각 계열사 간 관계를 “SK 브랜드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독립기업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람직한 기업모델로 제시한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한 것이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6월12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의 만찬 기조발언에서 재벌 소유구조의 구체

적 개선방안에 대해 “그룹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 라고 전제한 뒤 ▷지주회사체제 ▷브랜드와 이

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체제 ▷독립기업 분리나 전문업종별 소그룹 분화 등의 방안을 예시했다.

SK그룹이 택한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체제”는 각 계열사 별로 SK라는 브랜드는 

공유하되 과거 기획조정실이나 구조조정본부 등을 통해 오너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던 황제식 경영을 탈피하

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SK그룹 관계자는 “기조실이나 구조조정본부 등이 사실상 오너의 황제식 경영을 보좌 하는 친위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고 독립경영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과거 재벌체제로부터의 탈

피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SK그룹는 당초 SK를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회사 체제를 염두에 두었으나 계열사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확

보하려면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느슨한 네트

워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그룹은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더라도 브랜드를 공유하는 각 계열사 간 업무조정 기능을 할 조직

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와 또다른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이 기능을 분담해 수

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지주회사격인 SK에 <사업관리실(가칭)>을 신설해 구조조정본부가 수행하던 계열사 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독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2005년까지 독자생존 기반이 없는 계열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상호 

윈-윈(Win-Win) 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회사는 정리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손길승 그룹 회장은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이 구조조정본부 해체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과 한화 등 아직 구조조정본부 조직을 유지하고 있

는 여타 재벌그룹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Chemical Journal 2003/06/19>


